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4.(월) 16:00

(지  면) 2026. 5. 5.(화) 조간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현황 및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 재해복구사업 10,135건 중 6,781건(66.9%) 완료, 과거보다 복구 속도 빨라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재해복구

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지난해 산불과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기

관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재해복구사업 총 10,135건 중 6,781건

(66.9%)이 완료됐다. 이 중 산불 피해지역은 1,031건 중 561건(54.4%), 

호우 피해지역은 9,104건 중 6,220건(68.3%)이 완료됐다. 특히 호우 피해

의 경우 사업 완료가 2024년(48.9%) 대비 19.4%p, 2023년(43.7%) 대비 

24.6%p 높아, 과거에 비해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간 단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사업 이행 과정에서의 행정부담을 줄이

기 위해 지방정부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조기 이행을 지속 독려해 왔다.

 물리적인 여건이나 행정 절차 등으로 우기 전까지 공사를 끝내기 어려운 

사업장은 핵심 공정을 우선 완료하도록 해 피해 재발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전국 단위 현장점검(4.27.~5.22.)을 통해 사업

장 공정 및 안전관리 대책, 임시조립주택 설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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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가 

우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사업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

는 한편, 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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